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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 국내연구 메타분석

박 유 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 결과

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변인의 선택과 분류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과정을 설명 할 수 있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구인변인

인 개인변인, 근접맥락변인, 자기효능감 변인, 목표변인과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

정에서 중요한 구인 중에 하나인 자기개념을 변인군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국내논문 중 150개의 연구가 포함

되었으며 339개의 효과크기가 사용되었다. 효과크기의 분석을 위해 R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먼저 출판편향을 확인하기 위해 funnel plot를 실시하였으며, 효과

크기 분석을 위해 상관계수를 효과크기 변환 값으로 사용하였다. 효과크기는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였으며, 효과크기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기 위

해 비중복백분위(U3)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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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로준비행동은 총 5개의 변인군과 19개의 관련 변인이 추출되었다. 변

인군에서는 개인변인과 근접맥락 변인의 효과크기 수가 가장 많았으며, 관련 변

인으로는 성별,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변인이 가장 많은 효

과크기 수로 분석이 되었다.

둘째, 전체 변인군 중 자기효능감 변인군이 큰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기개념

과 목표변인군이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개인변인군과 근접맥락변

인군은 변인군 자체에 정적 효과와 부적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변인들로 인하여

변인군의 효과크기가 미비하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의 관련 변인 중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효과크기가 가

장 컷으며, 탄력성도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또한 희망,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사회적지지, 부모지지가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중간효과크기로 분

석되었으며, 진로장벽은 부적효과를 나타내는 중간효과크기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진로장벽과 같

이 부적효과를 나타내는 변인도 있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탄력성, 희망, 사회

적지지, 부모지지 같은 정적 효과를 가지는 변인도 있으며, 그 변인들의 영향력

이 더 높다는 것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진로상담

장면에 있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는 근거자료로 사

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메타분석, 사회인지진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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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진로와 직업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높다. 경

제는 본격적으로 저성장화 구조로 들어섰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학벌

주의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중・고

등학교 시기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고민할 여유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대

학에 진학하고 있다(유수복, 2013). 때문에 진로를 고민할 시간을 위해 스스로 대

학졸업 등을 유예하는 갭이어(Gap year)의 시간을 갖는 대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갭이어의 시간조차도 진로에 대한 탐색이 아닌 스펙을 쌓는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파이낸셜뉴스, 2016. 01. 31). 또한, 2015년 대학 진

로교육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대학 내 진로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에서(5점 척도) 평균 4.24로 응답자의 89.9%가 대학 내에서 진로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

내의 개인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주요 호소문제는 주로 진로나 적성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때 실제적인 욕구와 고민이 상담신청으로까지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김봉환, 1997; 이미진, 2012; 한정신, 1991). 특히 주목 할 만한 점은

상당수의 학생이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실천계획과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다(김헌수, 장기명, 이난, 2004).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김봉환(1997)의 연구를 시작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진로 결정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진로 달성을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역으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이러한 진로에 대한 관심의 영역을 확대한 김봉환(1997)의 연구는 지금까

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의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김봉환

(1997)의 연구에서는 이전의 진로와 관련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



- 2 -

제들의 대부분이 개인의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보았다. 반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behavior)이나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에 대해서는 거

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다고 보았다(김봉환, 1997). 이 연구가 이루어 진 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김봉환(1997)의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2017

년 4월 집계로 상세정보조회건수가 1,484건일 정도로 관심이 높은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더불어 진로의 행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연구

들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는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과 ‘취업준비

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이 있다. 직업탐색행동은 개인의 여러 가

지 직업들 중에 대안들을 검토하고, 확장하며, 그 중에서 결정을 해나가는 일련

의 과정이며(Smith & Gerhart, 1991), 취업준비행동은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당면

한 취업과제해결을 위한 행동(이제경, 이승구, 2007)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용어

들을 진로준비행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부터

직업에 대한 준비까지 진로 발달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 볼 수 있는 용어

인 반면, 직업탐색행동과 취업준비행동은 좀 더 구체적인 진로선택 이후의 과정

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델은

개인의 진로효능감을 중심으로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설명

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발달을 개인 내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변인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Lent,

Brown, & Hackett, 2000), 구체적인 진로결정과정의 모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

에 실제 현상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부진으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과 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선택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이론

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혜, 안현희, 2012). 이렇듯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배경

으로 매년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변인과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진로에 대하여 직접 준비하고 행동하는 시기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2013년도부터는 매년 30편 이상이 연구 결과가 발

표될 만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 내적변인, 환경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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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우르고 있으며, 대상 또한 장애가 있는 대학생, 체육계열 대학생, 외식관련

학과 대학생, 사회복지 관련 대학생 등 세분화하여 적용, 연구하고 있다.

이렇듯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김봉환(1997)의 연구 이후 지속적으로 연

구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의 결과가 축적됨과 동시에 같은 변인의 연구 중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도 발생한다. 구체적인 예로 진로준비행동에서 개인

적 특성별 변인인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

행동의 수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다고 연구(이기학, 1997) 한 바 있다. 반면

에 김희진(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성별의 유의한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상관연구

를 살펴 볼 때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

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 박초희(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진로준비행동변인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의 상관에 대한 상충된 결과가 나오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로 상충되거나 상관 값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결과들은 연구자들이

특정한 연구결과에만 의존하여 연구되었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황성동, 2015).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개발된 메타분석은 동

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종합적인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황성동, 2015). 메타분석에 대해 Pillemer와 Light(1980)는

개별 연구의 표집을 종합하여 좀 더 큰 표집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한다는 점에

서 통계적 검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좀 더 정확한 효과크기를 추정

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두 변인간에 존재하는 관계을 잘 파악 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또한 상충하는 연구 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았다.

진로준비행동 역시 상이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미진(2012)

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12

년 2월까지의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의 메타분석을 한 선행연구

가 있었다. 아쉽게도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관련 변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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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를 국내연구 중 석사, 박사학위 논문만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대

학생이라는 대상에서 다양한 전공, 특징의 연구를 제외하여 본래의 국내연구를

통합한다는 목적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논문의 제한점을 보완하

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발표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2012년 이후에 급속도

로 많아진 진로준비행동을 변인으로 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통합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 1.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군 별 전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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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준비행동

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behavior)이나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 대부분의 진로관련 연구는 인식이나 태

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직업탐색, 구직행동, 취업전략과 같이 실천적

인 행동을 의미하는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기는 했으나, 이는 직업세계에 진입하

기 직전의 구직관련 행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직업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이루어

지는 실천행동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진로준비행동과는 차이가 있다(서희정, 윤

명희, 2011).

국내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에 의해서 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 연구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으로 개념화가 시작 되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충실도와 행위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첫째, 정보수집 활동이다.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같이 자신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현황, 전망, 취업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과 같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자신이 목표로 하

는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

하며, 각 직업에 따로 요구하는 자격증 혹은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다.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

용으로 이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와 도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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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면 진정

한 진로준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들은 미리 예측이 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은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기대(expecctedness), 그리고 준비(prepardness)이

다. 이 중에서 특히 ‘준비’는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구상, 그와 같은 결

과를 다루기 위한 전략의 개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구상, 그와 같은 결과를 다

루기 위한 전략의 개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적인 노

력 등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진로를 결정 혹은 선택하는 일은 분명 일생을 살

아가는 동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진로선택을 미리 예견하

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행동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Brown, Heath, 1984).

나. 진로준비행동의 연구동향 및 한계점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의 척도개발 이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현재 김

봉환(1997)의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2017년 4월 집계로 상세정보

조회건수 1,484건이며, 학술지 게재 논문인 김봉환, 김계현(1997)의 연구의 경우

누리미디어(DBpia) 집계 상 2010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원문 이용 수 675건이며,

논문 이용 건수는 총 19건을 기록하고 있다. 김봉환, 김계현(1997)의 연구는 또한

누리미디어(DPpia)에서 최근 24개월간의 논문 이용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논

문 활용도 분석에서 2017년 3월 기준으로 심리과학 분야 총 14,442개의 논문 가

운데 활용도 상위 1%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저

널의 총 936개의 논문 가운데에서는 상위 2%의 논문 활용도를 보인다.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연구 분야

가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봉환, 김계현, 1997). 이후 앞선 통계에서 보여지 듯 진로준비

행동이라는 개념은 진로관련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김영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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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2012)의 사회인지진로이론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구의 동향 분석에

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 주요구인 중 진로준비행동 변인을 결과변인으로 보고 분

석 하였다. 결과구인으로 제시된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 중 진로준비행동은 전체

결과변인 중 21.1%의 연구 빈도를 보였다. 이는 다른 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많이 연구된 구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에 있어서는 김

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검사가 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진로준비행동의 척도가 행동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로 측정이 용이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척도의 사용 빈도가 김봉환(1997)에 한정된 경향은 타당

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 동일한 개념에 대한 도구들이 통일 될 때 연구

결과를 비교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김영혜, 안현희,

2012).

이렇듯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김봉환(1997)의 연구 이후 연구물이 지속

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밝히는 연구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변인을 밝히는 연구 이외에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질적 연구(김미영, 2015; 김지혜, 2008),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고성자, 이영화, 홍성관, 이형갑, 2015; 서우석, 2017; 조성심, 주석진, 2015)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에도 중학생(금경희, 조영

아, 2017; 김진숙, 2013; 어은선, 탁진국, 2014), 고등학생(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정소영, 이한주, 2014; 박완성, 2003), 경력단절 여성(유희정, 2015; 이희정,

김금미, 2010; 최유진, 손은정, 2016), 장애인(유훈, 김계현, 2015; 임혜경, 2017;

임혜경, 강영심, 2015)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연구물도 발표되고 있다. 그 중 대

학생과 관련한 진로준비행동 연구물은 2017년 4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기

준으로 학위논문 290편, 학술지논문 316편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의 상충되는 연구결과를 발

표하기도 하였다. 성별과 관련된 연구결과의 경우 김주희(2013)의 연구에서는 남,

여의 차이에서 남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더 높게 나온 반면, 강윤심(2010)

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 또한

진로결정수준 변인에서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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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 박초희

(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결

과가 나와 같은 독립변인에 대하여 상충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결과물이 많아지면서 상충되는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때문에 진로준비행동과 다른 변인 간의 영향

력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가 요구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하

여 진로준비행동의 국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다. 진로준비행동의 선행 메타분석

국내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메타분석 연구는 이미진(2012)의 연구가 있

다. 이 연구는 국내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들을 대상

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특성별 변인,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 대학생과 관련된 분석대상 논문은 총

46편이였으며, 인구학적 변인의 사례 수는 총 57개로 성별, 학년, 계열별의 변인

이 포함 되었으며 총 효과크기는 .173로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으로 볼

때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은 고등학생 대상의 논문

과 대학생 대상의 논문이 합하여 분석 되었으며, 심리적 변인, 진로 변인 군, 외

부 지지변인 군으로 세분화 하였다. 심리적 변인 군에는 희망, 자기격려, 자아분

화, 성취동기, 완벽성, 불안, 자기효능감 변인이 포함되었고 총22개의 논문이 분

석 되었다. 심리적 변인 군의 총 효과크기는 .468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진로 변인 군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의사결정수준, 진로태도성

숙,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 자율성, 직업가치, 진로정체감이 포함되었으며,

총 사례 수는 65편으로 총 효과크기는 .401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외부

지지변인 군에는 부모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변인으로 포함 되었으며 총 분석논

문은 6편으로 효과크기는 .641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미진(2012)의 연구는 김봉환(1997)의 연구 이후 국내에서 출간된 진로준비행

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통합하고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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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미진(2012)의 연구는 인구학적 변인을 제

외하고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들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였기에 국내 대학생들의 독특한 진로발달 과

정을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두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논문을 학위논문으로만 한정한 점에서 국내의

출간된 모든 논문을 살펴보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국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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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준비행동의 관련 변인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진로준비를 위한 실천적 행위를 가르

치는 것이다(김봉환, 1997).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진로발달 및 선택에 대한 변인 중 결과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김

영혜, 안현의, 2012). 실제적으로 김영혜, 안현의(2012)의 연구에서 사회인지진로

이론 주요 구인별 빈도를 보면 결과변인 중 진로준비행동에 관련 연구변인의 빈

도가 11회로 결과변인 중 21.2%의 연구 비율을 차지 할 정도로 사회인지진로이

론의 모델 그림Ⅱ-1을 가지고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높게 나타난

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들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지만,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제안한 모형들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인지진로이

론을 기본으로 한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진로과업을 수행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행동으로 보고 있다(김봉환,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메타분석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Ⅱ-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선택모형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기반으로 한 모델 이외에 Choi(2012)의 연구에서 제

시한 자기-개념(self-concept)영역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 범주는 본래 사회인지

진로이론 모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자주 특정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델을 확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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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 위해 자기개념 범주를 추가하였다(Choi at al.,2012). 이렇듯 본 연구는 사

회인지진로이론의 모델을 이루는 변인군과 자기개념을 변인군의 범주로 하여 대

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성을 메타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

다.

가. 진로준비행동과 개인변인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라 개인적 배경 변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성(gender), 민족 혹은 인종, 신체적

건강 혹은 장애, 유전적 지능, 성격 등을 개인의 진로흥미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개인변인으로 여긴다(김봉환 외, 2010). 개인변인 중 성별과 관련된 진

로준비행동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진로

준비행동과 관련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방대

학생과 수도권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를 연구

한 강윤심(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주희(2013)의 진로준비행동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 남

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같이 연령도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다루어지는 주요한 개인변인 중 하

나이다. 특히 진로 발달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Ginzberg(1951)과 Super(1980)의 이론을 참고 할 때 대학생의 진로발달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Ginzberg(1951)의 진로발달에서는 대학생의 시기를

현실화기(17세 이상)로 보고 있어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

는 현실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Super(1980)의 전 생애 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14～24세)의 마지막 시기인 실행기(implementation)에 해

당될 수 있으며, 확립기(25～45세)의 초기 시기로 직업탐색과 결정, 실행이 이루

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연령 변인은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수 있으며, 학년 역시 연령 변인과 더불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실제 국내 연구 중 강희순(2010)의 연구에서 2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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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초기 대학생의 연령보다 21세부터 24세의 시기의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보다 25세 이상 연령의 대학생이 진로준비행

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서도 장윤정(2007)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생 시기의 연령과 나이 변인은 그 시기가 바뀜에 따라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시기의 성적(학점) 변인은 많은 연구들에서 진

로준비행동과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박주연(2013)의 연구에서는 본인의

성적에 대한 인식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생각 하

는 집단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으며, 조연교(2014)

의 연구에서도 본인의 성적을 높게 응답한 집단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변인에서 추출된 특성변인은 완벽성, 탄력성, 불안, 희망 변인이다. 먼저

완벽성은 상황에 필요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요구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박윤아, 2011). 완벽성은 단일 차원의 개인적 특성이라기보

다는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성향(Hewitt&Flett, 1991)으로 볼 수 있으

며, 부적응적인 측면과 건강한 측면을 양 끝으로 하는 심리적인 연속체라 할 수

있다(Suddarth, 1996). 국내 연구 중 완벽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가수정(2013)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이 정적 상관을 보여 완벽주

의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많이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반대로 박윤아

(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중 저학년의 경우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완벽성의 관

계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연구자는 이 현상을 대학생의 고학년의 경

우 취업이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완벽성과 무관하게 진로에 대한 준비 및 취업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하였다.

탄력성의 경우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진로탄력성 등의 용어로 세분화 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나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그 상황에 적응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

한다(Luthar, 1991; Newnam, 2005; Rutter, 1987). 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현재

까지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그동안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발달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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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해리, 조한익, 2006). 최근에는 직접적인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적응성과

관련한 이슈를 가진 대학생에 대한 연구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여 탄력성과 관련

된 결과들을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지연, 이기학(2014)의 연구에서 자아

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마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아가 탄력적인 대학생일수록 자아가 경직된 대학생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진로

준비행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장이슬, 송병국(2015)에 연구에서는 회

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이진원(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보고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인 불안은(김봉환,

1997; 이제경, 김동일, 2004; 진미경, 1999)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관계를 주로 보

이는 변인 중 하나이다. 불안은 가장 기본적인 정신병리 현상이다. 이는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 소위 정신신체증상

(Psychosomatic Syndrome)이 일어나 몸 전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

기 때문이다(Roll May, 1974). 국내의 연구에서 문선아(2000)의 연구에서는 진로

준비행동과 불안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에 대해 연구자는 조사 당시의 현실적인 경기불황과 사회문제로 불안과 관계없

이 개인의 의욕저하로 인한 수행의 감소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표집 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주명진, 김정남(2011)의 연구에서는 진

로준비행동과 불안의 관계에서 불안의 하위요인인 상태불안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연구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불안이 무조건 진로준비행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태불안의 상황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촉발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오은주(2014)의 연구에서는 특성 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경태, 2003; 이

제경, 김동일, 2004)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성격특성 중 희망변인에 대해 Erikson(1963)은 ‘희망은 생존 초기의 특징인 어

두운 추동과 격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속적인 믿

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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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불신 간에 균형을 이루었을 때 생기게 되는 힘을 희망으로 보았다. Stot

land(1969)는 그의 저서인 ‘ 희망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에서 희망은 성공

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며 무망감은 성공에 한 낮은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희망을

‘ 목표 획득을 한 경기’ 로 정의한다. 또한 Snyder(1994a)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

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

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실패에 초점을 맞추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국내의

관련 연구에서는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 희망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신종임, 현채송(2008)의 연구에서도 희망이 진로준

비행동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나. 진로준비행동과 자기개념 관련 변인

Super(1963)에 따르면 자기개념(Self-concept)은 어떤 역할, 상황, 지위에서 특

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련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상을 제

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Super는 자기개념을 흥미나 적성 검사를 통한 객관적 측

정으로 나타나는 ‘대상으로서의 자기’와 자기에 대한 주관적 이해를 일컫는 ‘주체

로서의 자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개념은 본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포함되지 않지만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자주 측정되는 개념으로 Choi(2012)의 연

구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델을 확장할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했던 범

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관련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키고 자기개

념 변인군에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포함시켰다.

Super(1990)에 의하면, 진로발달은 자아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해 나감에 따른

전반적인 인지발달 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아정체감을 진로발달 과정에

서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였다(조명실, 최경숙, 2007).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

동 변인의 관계를 분석한 김희진(2001)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주체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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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친밀성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자기수용성

요인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

적으로 자아정체감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조명실, 최경숙(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

정체감으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는지를 의미한다(양진희, 2007). Tiedeman과 O’Hara(1963)는 진로발

달을 진로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

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또는 생각이라고 하였다. Super(1953)는 전 생애를 걸쳐 진로경향성을 확고

히 하는데 진로정체감과 같은 의미인 직업적 자아개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이광자, 2004).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 중 양진희(2007)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

을 예측하였을 때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지능 등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다. 진로준비행동과 근접맥락 관련 변인

Lent, Brown, Hackett(2000)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적 변인

들 중에서도 근접맥락변인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이 비록 특정 영역

에서 흥미를 형성하더라도 진로를 선택할 당시 경제적 상황이 침체기여서 해당

영역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부모가 취미로서 해당 활

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해당 영역에서 직업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 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흥미가 자유롭게 진로목표와 실천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것은 최적의 환경(맥락)에서 개인의 흥미가 진로목표와 실천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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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김봉환, 2010)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근

접맥락 관련 변인은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맥락 변인으로 추출된 변인은

경제상황, 부모애착, 부모지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장벽이다. 경제

상황은 근접맥락 변인의 대표적인 변인 중 하나이다. 경제상황은 진로선택 과정

에서 중재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개인이 진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

을 때 가족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개인의 흥미와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지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김봉환, 2010). 이렇듯 경제상황이 개인의 진로발달

에 있어 중재변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는 경제상황과 진로

준비행동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

석된 연구들을 볼 때 개인이 지각한 경제상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미한 연구들이 나타났다(김미주, 2011; 유하림, 2007; 이현진, 2009).

애착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로서 개인에

게 안정감과 정서적 위안을 주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일컫는다(장휘숙, 1997;

Ainsworth, 1989; Bowlby, 1988). Armsden과 Greengerg(1987)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애착과 심리적 안녕,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의 관계를 연

구했는데 부모 및 또래의 애착 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자존감, 삶의 만족도가 높

았으며,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 개념의 혼란은 낮게 나타났다.

Ketterson과 Blustein(1997)의 연구에서는 애착관계가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공고할수록 자녀가 환경적 내면적 모두에서

진로탐색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선(2003)의 연구에서는 애착과 대학

생의 진로탐색의 관련성에서 이들의 관계성이 매우 낮아 부모나 동료와의 심리

적인 애착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문명녀(2015)의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애착과 진로준비행동관계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상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대표하는 개념인 사회적

지지, 특히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진로태도나 진로발달에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

환경적 요인이다(이지연, 2013). Astin(1984)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Furman과 Buhr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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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는 다양한 사회적지지 제공자 중에서도 부모가 가장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

는 사람이라고 보고하였다. 부모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위선

희(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지지 중에도

정보적 지지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직업에

기회를 알려주거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문제 해결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신종임, 현채송(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의 상관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제공 받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Cohen&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

적지지, 도구적지지 중 한개 이상이 포함된 대인 관계적 거래라고 하며 제공하는

사람으로는 배우자, 부모, 동료, 가족, 친지, 은사, 전문가 등이 있다(House,

1981). 또한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정서적지지, 타인이 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거나 정보 그 자체를 정보적 지지라고

하며, 돈, 신체적 원조, 책, 운송수단 등과 같은 물질적인 재료들을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하는 물리적지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평가적 지지로 분류한다(Birch. 1998). 박지원

(1985)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을 통합하여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개인을 중심

으로 하여 그 주변의 가족, 친구, 기타 타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형태의 원조라고

정의하며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물리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로 구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대인, 홍아정(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

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정보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의

도구구비 활동과 목표달성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현지, 홍아정(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율성이란 진로 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한 자율성을 의

미하는 것으로 진로결정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진로 결정과 관련된 활동이 재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이럴 경우 개인의 자율성 욕구가 충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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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았다(Deci&Ryan, 1985).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국내연구

중 이은주(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고학년)의 진로결정 자율성은 진로준비행

동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율성

의 4유형 동기 중에서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확

인된 조절과 만족감이나 즐거움, 재미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내재적 동기는 진

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소연, 이

숙정(2013)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의 관계를 나타냈다.

최근에는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환경적 요인이 진로결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진

로장벽 변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했다(손은령, 김계현, 2002; Lent, Brown, &

Hackett, 2000; Mcwhiter, 1997). 진로장벽은 원래 소수자들 이 경험하는 진로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이나 사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연구되기 시작되었는데, 진로

목표의 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자신감 부족, 낮은 동기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교육 기회의 부족, 가난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진로장벽에 포함된다(Crites, 1969).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는 근

접맥락 변인군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 비중을 나타낸다. 국내 연구에서 진로장벽

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의 결과를 도출한다. 장이슬, 송병국(2015)의 연구에

서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오은주(2014)의 연구에서도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

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했을 때 완전매개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라. 진로준비행동과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변인은 진로에 대한 흥미유발, 목표의

선택, 행동의 실천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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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있다. 먼저 자

기 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

성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능력인지로 볼 수 있다. 또한 행동의 선택, 수행 그

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행동 및 행동변화의 주요한

매개변인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이미진, 2012). 즉, 자기 능력에 대해 자신감

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를 쉽게 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과제에서 자기

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

간도 길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들 중 손수진

(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을

때,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박지은(2006)의 연구 역시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관련변인 중 중요하게 연구되는 변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

(Betz&Hackett, 198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Self-Eifficacy)의 개념

에서부터 시작하는데 Bandura(1977)에 의해 소개된 자기효능감의 이론을 바탕으

로 Betz와 Hackett이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

자기효능감(Career Self-Eifficacy)로 개념화 하였다. 그들은 자기효능감이 개인행

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 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

목하고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가정 아래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

함시킴으로써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강정

은, 2008). 이후 Taylor와 Betz(1983)가 진로결정 효능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으

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 CDMSE)’를 개발하면서 일반적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

기효능감을 제안하여 특정 과제에 국한되어 있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일반적

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념으로 전환하였다(강정은, 2008).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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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모형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선

중(2005)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미하다고 밝혔으며, 이후 후속 연구들(한주원, 2013; 유수복, 윤혜미,

2014; 송윤정, 조규판, 2015)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며,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 진로준비행동과 목표 관련 변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 변인에는 진로의사결정수준 변인이 포함

된다. 진로결정은 개인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시점에서 결

정하게 되는 결정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써, 개인이 특별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의도의 표현이다(Crites, 1973). 진로결정수준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전

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

로에 대해 확고히 정한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곧 진로미결정 수준을 의미

하기도 한다(이성애, 2005). 진로의사결정수준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축적 되면서

진로미결정이라는 구성개념을 결정 대 미결정의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변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Larson at al.,1994) 진로미결정자를 단순

히 동일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

지 하위유형으로 나눌 필요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기학, 2003). 진로결정 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윤희(2002)의 연구

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한다는 유의미한 정적상관

을 밝혔으며, 김경욱(2009)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을 더 많이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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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분석

'Meta'란 ‘사후에 일어나는’ 또는 ‘transcending(초월하다)'의 뜻으로서 원래

의 정보를 이용하여 더욱 조직화되고 구체화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낸다는 의

미라 할 수 있다(황정규, 1995). 그러므로 메타분석은 선행 연구 결과를 고찰하는

연구방법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한 개별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메타분석은 개별

적인 연구결과를 분석단위로 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재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결

론을 도출한다(성하은, 2013).

Glass(1976)는 메타분석의 특성을 세가지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로 메타분석

은 단순한 자료의 나열을 넘어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함축적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 속에서 의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계량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두 번째로 메타분석은 상이한 연구 결과를 하나로 모아 효과 크기를 계산

하므로 상충된 연구결과라 할지라도 특정 분야의 연구들이 모두 수용 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메타분석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메타분석은 결과가 서로 다른 수많은 양적인 연구들을 특정 단위로 통합

하여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Glass, 1976).

메타분석은 몇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Pillemer와 Light(1980)는 메타분석

이 개별 연구의 표집을 종합한 연구이므로 표본수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통계적

인 검정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메타분석은 단일연구 결과에서

계산하는 효과크기보다 더 정확한 효과크기를 추정할 수 있으며 연구하고자 하

는 변인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양상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

다. 마지막으로 여러 연구 결과가 서로 상충되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

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Pillemer & Light, 1980). 따라서 메타

분석은 서로 상이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수량적으로 종합하

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진로

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메타분석을 이

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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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 변인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의 연구주제들의 상이한

양적 결과를 일정한 측정치로 환산 한 후 하나의 통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 방법이다. 즉, 이미 분석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이

를 위해 Jackson(1980)이 제시한 연구절차인 그림 Ⅲ-1를 기반으로 연구를 실시

하였다.

<그림 Ⅲ-1> 메타분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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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및 선정

가.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개발 후

사용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석사․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의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

보서비스(RISS) 홈페이지와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제공하는 학술데이터베이스

(KISS)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을

위한 검색어는 ‘진로준비행동’을 사용하였다.

나. 자료의 선정

자료의 선정을 위해 기준을 세웠으며, 기준에 따라 분석에 포함할 논문을 선

택하였다. 본 과정에서는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논문들의 선정을 위해 먼저 ‘진로준비행동’ 검색어로 검색하여

수집된 1,753편의 논문에서 대학생이 연구대상이 아닌 연구물 762편을 제외시켰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논문 991편이 선정되었

다.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논문 중에서는 효과크기로 변환할 수 있는 값이

없는 논문 및 본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군에 속하는 변인이 없는 논문 295편, 중

복 게재된 논문 546편을 제외하여 150편의 논문이 최종 선정 되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 중에는 진로준비행동을 설명 할 수 있는 사회인

지진로이론과 관련된 변인을 선정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관련된 변인으로

개인변인, 근접맥락변인, 자기효능감 변인, 목표 변인 군이 포함되었다. 또한

Choi(2012)에서 제시한 자기-개념(self-concept) 영역을 포함시켰다. 이 범주는

SCCT모델의 범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자주 측정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 모델을 확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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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기개념 범주를 추가하였다(Choi et al., 2012).

<그림 Ⅲ-2> 분석대상 논문 선정과정 PRISMA flowchart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의 사용 척도가 김봉환(1997)의 연

구에서 개발된 척도로 분석되었으며,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보완되거나 수정

된 척도 역시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를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봉

환(1997)의 개발척도와 연구를 위해 보완, 수정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까지 포함

하여 분석 하였다.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척도는 김봉환(1997)의 연

구에서 16개의 문항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던지 혹

은 보충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검사 도구는 몇 가지 기초 작업을 수

행하여 제작되었다. 첫 번째는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는 진로를 결정했다고 확신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 같은 결정에 이

를 때까지 수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진술토록 하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는 교육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하서 각자 5가지 이상

의 구체적인 행동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는 외국에서 기존에 개발된

도구들 중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깊이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도구들을 수집하여 분

석하였다. 이때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도구들은 Career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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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CES; 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Vocational Questionnaire Ⅱ

(Slaney, 1983), Career Planning Questionnaire(Westbrook et al., 1985) 등 이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처음에 20개의 문항을 선정한 후에 교육상담 및 심리학

을 전공한 전문가 6명에게 개별적인 자문을 받아서 부적합하거나 의미가 중첩된

다고 판단되는 문항 4개를 삭제하고, 문항의 표현방식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

으로 16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준비행

동검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표는 아래와 같다(김봉환, 김계현, 1997).

표 Ⅲ-1.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신뢰도

신뢰도 종류 Cronbach α 반분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2주)

신뢰도 계수 .84 .74 .82

분석을 위한 두 번째 기준으로 논문의 언어가 한국어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로 한정 되었다. 위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생 중에서도 특정 집단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도 메타분석에 포함 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정 집단에는

체육전공 대학생, 관광 계열 관련 대학생, 여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등이 있다.

셋째, 논문은 2000년부터 2015년 까지 발간된 석사, 박사 학위논문이거나 학술

지 논문이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원 논문 연람이 불가능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술지를 우선으로 선

정 하였으나, 학술지에 누락된 연구결과는 학위논문을 참고하여 분석에 포함 시

켰다.

넷째, 논문에 제시된 결과는 통일된 효과크기로 환산할 수 있는 논문을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수, 표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 t-값,

F-값이 제시되어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척도의 총점에 대

한 결과 값이 제시된 연구를 선정하였으며, 하위변인의 결과 값만 제시된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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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처리

가. 자료의 코딩

수집된 논문의 코딩을 위해 기준을 설정 후 코딩을 진행하였다. 연구물의 기본

정보인 제목, 저자, 출처, 출판연도를 입력 하였으며, 표본의 특징으로 전체 학생

수, 남․여학생 수를 입력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한 설계를 위하여 변인명과 측정

도구 또는 측정범위(남․여, 학년)를 입력하였다. 변인의 결과 치는 표본의 상관

계수, t-값, F-값,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수를 입력 하였으며, 코딩

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자료 처리 중 설계 기준에 따라 분류

하기 어려운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와 논의를 통하여 분석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나. 효과크기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인 r값을 효과크기 ESr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다. 다양한 유형에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효과크기는 그림 Ⅲ-3과

같이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Borenstein et al.,2009).

<그림 Ⅲ-3> 다양한 효과 크기의 상호 전환



- 27 -

상관계수 r값의 경우 분석 시 그대로 효과크기로 사용 할 경우 비대칭 분포로

인해 편향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Fisher’s Z로 환산하여 대칭 분

포를 만든 후(Shadish & Haddock, 1994) 효과크기를 산출 하였다.

Fisher’s Z 전환   ×ln




상관계수 r 재전환 



<그림 Ⅲ-4> Fisher’s Z 전환 공식

t-값이 제시된 연구의 경우 t-값과 사례수를 이용하여 상관계수 효과크기를 산

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정지수 a는 n1과 n2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시 n1=n2이

라고 가정하고 α=4로 인정한다(황성동, 2015).

표준화된 평균 차이 변환(d)  






교정지수(α) 변환 




상관계수 r 전환 



<그림 Ⅲ-5> t-값의 전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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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값이 제시된 경우 F-값과 표본의 사례 수, 비교집단의 사례수를 적용하여

그림 Ⅲ-6의 공식을 적용 할 수 있다.

표준화된 평균 차이 변환(d)  



교정지수(α) 변환 




상관계수 r 전환 



<그림 Ⅲ-6> F-값의 전환 공식

다. 효과크기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위한 도구로 R 3.3.3(www.r-project.org)을 이용하

였다. R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공개 프로그램(open software)으로 프로

그래밍 언어인 동시에 소프트웨어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 과학자 뿐 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사용되고 있다(황성동, 2015). R프로그램의

장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 헌신적인

데이터 과학자들에 의해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

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와 데이터 과학자들에 의해 새로

운 프로그램 패키지들이 속속 개발, 업데이트 되고 있어 급속도로 활용되고 있다

(R Core Team, 2014).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램 내에 메타분석용 패키지(meta

package)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을 통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는 각 연구에 맞는 평균 효과크기

를 계산하는 방식을 정하여 분석하게 된다. 방식의 종류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두 가지 모형이 있다. 고정

효과모형의 경우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는 동일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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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며, 무선효과모형의 경우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는 서로 다르다는 가

정 하에 분석을 실시한다. 모집단의 효과크기 다른 이유는 대상자, 개입방법, 기

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황성동, 2015). 연구마다 모수가 임의로 변한다

고 가정하는 모선효과모형은 메타분석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연구들이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임의적으로 추출된 표본연구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선효과모형으로부터 산출된 결과의 추론은 모집단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오성삼, 2002).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효과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Light와 Pillemer(1984)의 깔때기 그림(funnel plot)를 사용하여 분석 대상

이 되는 연구에 출판편향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깔때기 그림은 포함된 연구들

의 출판편향(publication bias)경향을 살펴 볼 수 있는 도구로써(Easterbrook,

Gopalan, & Berlin, 1991), 대칭으로 그려지면 분석에서 고려한 연구들이 편향되

지 않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안세영, 김종학, 최보영, 2015).

라. 효과크기의 해석

메타분석의 결과로 제시되는 효과크기의 지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효과크기 지수를 일반인들이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Cohen(1977, 1988)의 연구에서 통계 검정력(Staistical Power)을 통해 대체적으로

행동과학 분야에 있어 표준화된 평균차, 즉 효과크기의 값을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오성삼,2002).

Cohen(1988)이 제안하는 상관계수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ESr ≤

.10은 작은 효과크기, ESr = .25 은 중간 효과크기, ESr ≥ .40 은 큰 효과크기라

고 해석 하였다. 또한 Cohen의 효과크기 해석은 행동과학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오성삼, 2002).

때문에 보다 정밀한 해석을 위해 비중복 백분위(percentiles of non-overlap: U3)

를 추가적인 정보로 활용하였다. 비중복 백분위는 효과크기를 확률적으로 해석하

는 방법으로, 산출된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Z점수를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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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표에서 찾아서 이를 다시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다(이명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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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출판편향

메타분석에서 표본의 크기와 효과크기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법은 funnel plot

을 통해서이다.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funnel plot은 수평

축에 효과크기를, 수직축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표본이 큰 연구들은 그래프 상단에 위치하는데 가운데 직선, 즉 평균 효과크기

주변에 몰려있다. 하지만 표본크기가 작은 연구들은 그래프 하단에 위치하며 상

대적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표본 크기가 작은 연구들은 효과 크기와

표준오차가 더 크기 때문이다. funnel plot의 대각선은 각 효과크기의 95% 신뢰

구간을 나타낸다(황성동, 2015). 정밀도에 의한 그림에 따르면 출판편향이 없는

경우 종합된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지만, 출판편향이 있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형태를 나타낸다(최영아, 2013).

본 연구에 사용된 전체 변인의 출판 편향은 그림 Ⅳ-1과 같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그림이 좌우 대칭의 형태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출판편향이

없다고 해석 될 수 있다.

<그림 Ⅳ-1>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출판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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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하위 변인군의 출판편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그림이

표준효과크기를 기점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좌우대칭으로 안정적인 효과크

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Ⅳ-2> 진로준비행동의

개인변인 출판편향

<그림 Ⅳ-3> 진로준비행동의

자기개념변인 출판편향

<그림 Ⅳ-4> 진로준비행동의

근접맥락 변인 출판편향

<그림 Ⅳ-5> 진로준비행동의

자기효능감 변인 출판편향

<그림 Ⅳ-6> 진로준비행동의

목표관련 변인 출판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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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단계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

다. 첫 번째 단계로 분석대상 논문의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총

효과크기 및 하위변인군의 효과크기, 하위변인군 별 효과크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논문의 수는 150편이며, 효과크기 수는

339개로 나타났다. 표 Ⅳ-1에는 메타분석에 사용된 논문의 특징을 수록 하였으

며, 표 Ⅳ-2에는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 수(K)를 수록 하였다.

표 Ⅳ-1. 분석 대상 논문의 특성

연구의 특징 논문의 수 합계

출판연도 2000 1

150

2001 2

2002 2

2003 3

2004 3

2005 3

2006 4

2007 12

2008 7

2009 10

2010 12

2011 13

2012 15

2013 26

2014 18

2015 19

출간형태 학술지 82

150석사, 박사

학위논문
68

표 Ⅳ-2 에서의 최종 분석된 효과크기 수(K)의 변인들을 살펴보면 총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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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군이 선정되었다. 본 변인군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변인군과 의미 있

는 결과치를 나타내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변인을 자기개념(self-concept)

변인군으로 선정하였다. 개인변인 군에서는 8개의 변인이 추출 되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기본구인에 포함되는 개인변인은 성(gender), 민족 혹은

인종, 신체적 건강 혹은 장애, 유전적 재능 등을 개인의 진로흥미나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다(김봉환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개인변인

을 성별, 연령, 학년, 성적을 포함시켰으며,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선택모형

(Lent, Brown, & Heckett, 2002)에서 개인적배경의 변인으로 보는 성격 변인을

포함 시켜 분석 하였다. 자기개념(self-concept) 변인 군에는 자아정체감과 진로

정체감 변인이 추출되었다. 근접맥락 변인은 비교적 진로선택의 시점에서 직접적

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특정 진로를 추구 할 수 있는 가족의 정서적

및 재정적 지원, 당시의 경제 상황,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적 진로장벽 등이 포함

된다(김봉환 외, 2010). 본 연구에서 근접맥락 변인 군에는 경제상황, 부모애착,

부모지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장벽 변인이 추출되었다. 자기효능감

변인 군에는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이 추출되었다. 자기효능감은

목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신념을 이야기(Bandura, 1986)하는데,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

의 핵심개념으로서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뿐 아니라 진로상담의 실제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인이다(김봉환 외, 2010). 마지막으로 목표 변인군에는 진로

결정수준 변인이 포함되었으며, 진로미결정을 측정한 연구들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 값을 제사하였으므로, 메타분석에 포함 할 때는 모두 정적인 방향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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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진로준비행동 관련 연구의 주요 변인

변인군 변인 효과크기수(K)

개인변인

성별 62

연령 11

학년 64

성적 8

성격-완벽성 4

성격-탄력성 6

성격-불안 12

성격-희망 6

자기개념
자아정체감 3

진로정체감 11

근접맥락

경제상황 4

부모애착 11

부모지지 5

사회적지지 12

진로결정자율성 4

진로장벽 27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6

목표 진로결정수준 33

총 효과크기수 339

3. 변인군의 전체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에 대하여 변인군 별 전체 효과크기를 분석

한 결과 자기효능감 변인군이 효과크기 .43로 Cohen(1988)의 해석 기준으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U3지수의 경우 66.77%이다. 이는 표준정규분표에서 통제

집단의 평균점수를 50%로 했을 때 실험집단의 평균 .43은 통제집단 분포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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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6.77%로 통제집단에 비해 16.77% 높으므로, 진로준비행동 유발변인을 경험

하지 않은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진로준비행동 유발변인을 경험한 학생들이 진

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6.77%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효과크

기가 높은 변인군은 목표 변인군으로 효과크기 .26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

타냈으며 U3지수는 60.40%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변인군은 자기개념 변인

군으로 효과크기 .26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U3지수는 60.31%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개인변인군의 평균크기는 .11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

으며, U3지수는 54.6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접맥락변인의 효과크기는

-.001이며, U3지수는 49.96%로 나타났다. 개인변인군과 근접맥락변인군의 경우

추출된 변인들이 정적상관의 평균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과 진로장벽과 같은

부적상관의 평균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변인이 포함되어 분석되어 변인군 전체

효과크기가 낮게 나타났다.

표 Ⅳ-3.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 군 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3)
순위

상한 하한

개인변인

전체
173 0.11 0.09 0.13 54.67% 4

자기개념

전체
14 0.26 0.21 0.30 60.31% 3

근접맥락변인

전체
63 -0.001 -0.07 0.06 49.96% 5

자기효능감

전체
56 0.43 0.39 0.46 66.77% 1

목표 전체 33 0.26 0.19 0.32 60.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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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변인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개인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

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개인변인군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성

격변인 중에도 탄력성 변인이 효과크기는 .41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변인군 중

에서도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성격변인의 희망변인이 .37로 중간크

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학년 변인이 .16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연령

효과크기는 .15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성적 변인의 경우 효과크기 .14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성격변인 중 불안 변인은 효과크기 -.11로 부적상관

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불안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덜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격 변인 중 완벽성 변인은 .07의 효과크기를 나타

냈으며, 성별변인의 경우 효과크기 .04로 나타났다. 성별변인의 경우 남학생과 여

학생을 차이를 분석한 t-값을 변환한 분석치를 사용하였는데, 62개의 효과크기

중 19개의 효과크기 수는 여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 값이

나왔으며 남은 43개의 효과크기 수는 남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 값이 나왔다.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분석 되어 최종 효과크기인 .04가 산출

되었다. 성별 변인 이외에도 학년, 성격변인의 완벽성과 불안 변인에서 부적상관

과 정적상관이 함께 메타분석이 되었다.

개인변인 군에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3)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성격변인 중 탄력성 변인의 백분위 지수(U3)는 66.11%인데, 탄력성이 높지

않은 학생에 비해 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6.11%

만큼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격변인 중 희망변인이 14.52%, 학년

변인이 6.64%, 연령 변인이 6.15%, 성적 변인이 5.93%, 성격 특성 중 완벽성 변

인이 3.13%, 성별 변인이 1.77%씩 각 변인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 혹은 변인

의 서열의 값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 특성 중 불안 변인의 경우 불안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4.67% 정도 진로준비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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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진로준비행동과 개인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3)
순위

상한 하한

성별 62 0.04 0.02 0.06 51.77% 8

연령 11 0.15 0.11 0.19 56.15% 4

학년 64 0.16 0.14 0.18 56.64% 3

성적 8 0.14 0.10 0.18 55.93% 5

성격-완벽성 4 0.07 -0.10 0.25 53.13% 7

성격-탄력성 6 0.41 0.29 0.52 66.11% 1

성격-불안 12 -0.11 -0.19 -0.03 45.33% 6

성격-희망 6 0.37 0.24 0.49 64.52% 2



- 39 -

5. 자기개념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자기개념군의 변인별 효과크

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자기개념 군에서는 자아정체감이 효과크기

.31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 변인은 효과크기 .24로 중

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자기개념군의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

위 지수(U3)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자아정체감의 평균 효과크기에 대한 백분위

지수(U3)는 62.46%로 자아정체감이 높지 않은 집단 보다 12.46% 진로준비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정체감의 백분위 지수(U3)는 59.86%로 진로

정체감이 높지 않은 집단보다 9.86% 진로준비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진로준비행동과 자기개념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3)
순위

상한 하한

자아정체감 3 0.31 0.13 0.47 62.46% 1

진로정체감 11 0.24 0.20 0.29 59.86% 2

6. 근접맥락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근접맥락 변인의 변인별 효

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근접맥락 변인 군에서는 사회적지지가

.26의 효과크기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부모지지 변인도 효과크기

.26으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진로장벽 변인에서는 효과크기가

-.25의 중간크기의 효과크기가 나왔으며 이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

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애착변인은

.14의 효과크기로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경제상황은 .13로 작은 효과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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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는데 이는 경제상황이 양호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결정자율성의 경우 .08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근접맥락 변인군의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3)로 환산한 결

과를 보면, 사회적지지 변인은 백분위 지수(U3) 60.38%로 사회적지지를 받지 않

은 집단보다 사회적지지를 받은 집단이 10.38%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 역시 백분위 지수(U3) 60.35%로 부모지지를 받

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지지를 받은 집단이 10.35%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의 경우 백분위 지수(U3) 39.83%로 진로장벽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10.17% 정도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의 백분위 지수(U3)는 5.84%, 경제상황

은 5.19%, 진로결정자율성은 3.3%씩 각 변인을 경험하지 않거나 서열 값이 낮은

비교집단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진로준비행동과 근접맥락 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3)
순위

상한 하한

경제상황 4 0.13 0.05 0.20 55.19% 5

부모애착 11 0.14 0.10 0.19 55.84% 4

부모지지 5 0.26 0.09 0.41 60.35% 2

사회적지지 12 0.26 0.19 0.33 60.38% 1

진로결정자율성 4 0.08 0.00 0.16 53.30% 6

진로장벽 27 -0.25 -0.32 -0.19 39.8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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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자기효능감 변인의 변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7와 같다.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에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변인은 효과크기 .45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변인은 효

과크기 .30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자기효능감 변인군에서 추출

된 변인의 비중복 백분위 지수(U3)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의 백분

위 지수(U3)는 67.64%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17.64%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변인 역

시 61.93%의 백분위 지수(U3)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은 집단보다 11.93%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진로준비행동과 자기효능감 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3)
순위

상한 하한

자기효능감 10 0.30 0.22 0.37 61.93%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6 0.45 0.42 0.49 67.64% 1

8. 목표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목표 관련 변인에 포함된 진

로결정수준 변인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8와 같다. 진로결정수준의

평균 효과크기는 .26로 나타나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이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3)로 환산하였을 때 60.40%로 나타나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집단보

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0.40% 높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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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진로준비행동과 목표 변인 군의 변인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3)상한 하한

진로결정수준 33 0.26 0.19 0.32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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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최근 높은 실업률과 경제 저성장화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청년인 대학생들

이 자신이 가고자 했던 진로에 대한 포기나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들이 늘

어가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국내의 진로에 대한 직접적인 탐색과 활

동을 이야기하는 진로준비행동 변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연구의 양이 누적되

고 있으며, 해가 바뀔수록 연도별 연구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상충되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각각의 관심

변인들의 관계를 증명 할 뿐 연구들을 종합하여 그동안의 결과를 증명하고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까지는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어떤 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크기

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고 논의, 연구의 의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설정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의를 진

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총 5가지 영역으로 요약되었고 총 19개의 변인이 추출되었다. 관련 변인군에서는

개인변인, 자기개념, 근접맥락, 자기효능감, 목표 변인으로 영역이 요약되었으며,

개인변인에는 성별, 연령, 학년, 성적, 성격특성 중 완벽성, 탄력성, 불안, 희망 변

인이 추출되었다. 자기개념 변인군에는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변인이 추출되었

으며, 근접맥락 변인군에서는 경제상황, 부모애착, 부모지지, 사회적지지, 진로결

정자율성, 진로장벽 변인이 추출 되었다. 자기효능감 변인군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추출되었으며, 목표변인에는 진로결정 수준이 추출되었다.

다섯가지 영역 중에는 근접맥락변인의 효과 크기 수가 가장 많이 분석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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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활발해지며, 연구의 관심이 개

인의 인지적, 태도적인 변인을 밝히는 연구 이외에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출된 변인 중에서 개인변인군의 성별(k=62)과 학년(k=64)

이 가장 많은 효과크기 수를 가졌다. 성별과 학년 변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효

과크기 수를 가지고 분석한 변인은 46개의 효과크기 수로 분석 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선택모형에서도 결과기

대, 흥미, 목표선택, 활동의 선택, 실행영역 및 성취 영역 까지도 영향을 주는 자

기효능감의 변인이다. 때문에 국내 진로발달 연구에서도 연구가 꾸준히 되어 있

어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서 가장 많은 효과크기 수로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둘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군별 전체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사회인

지진로이론상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변인군

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의 효과크기는 .43였으며 비중복 백분

위(U3)는 66.77%로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은 집단보다 16.77% 정도 진로준비행동

을 할 가능성이 높은 변인군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목표변인군이 효과크기

.26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념 변인이 효과크기 .26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로 나타

났다. 개인변인과 근접맥락변인은 효과크기가 각각 .11과 -.001로 상대적으로 값

이 작았는데 이는 개인변인과 근접맥락변인에 포함된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을

유발하는 변인과 억제하는 변인이 함께 포함되어 결과 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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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의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3)
순위

상한 하한

성별 62 0.04 0.02 0.06 51.77% 17

연령 11 0.15 0.11 0.19 56.15% 11

학년 64 0.16 0.14 0.18 56.64% 10

성적 8 0.14 0.10 0.18 55.93% 12

성격-완벽성 4 0.07 -0.10 0.25 53.13% 16

성격-탄력성 6 0.41 0.29 0.52 66.11% 2

성격-불안 12 -0.11 -0.19 -0.03 45.33% 18

성격-희망 6 0.37 0.24 0.49 64.52% 3

자아정체감 3 0.31 0.13 0.47 62.46% 4

진로정체감 11 0.24 0.20 0.29 59.86% 9

경제상황 4 0.13 0.05 0.20 55.19% 14

부모애착 11 0.14 0.10 0.19 55.84% 13

부모지지 5 0.26 0.09 0.41 60.35% 8

사회적지지 12 0.26 0.19 0.33 60.38% 7

진로결정자율성 4 0.08 0.00 0.16 53.30% 15

진로장벽 27 -0.25 -0.32 -0.19 39.83% 19

자기효능감 10 0.30 0.22 0.37 61.93%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6 0.45 0.42 0.49 67.64% 1

진로결정수준 33 0.26 0.19 0.32 60.4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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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자기효능감 변인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다.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은 효과크기 .45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95%의 신뢰구간

에서 상한 값이 .42이고 하한값이 .49인 것으로 보아 효과크기 분석에 포함된 효

과크기 수가 46개로 많은 편임을 감안 할 때 큰 효과크기의 값이 안정적으로 분

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진로준비행동을 유발하는 변인 중 가장 중요

한 변인 중에 하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선행연구인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는 결과이다.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는 분석

논문의 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두 분

석결과를 비교하기 쉽지 않기는 하나 평균효과크기가 .92로 큰 효과크기를 가졌

다는 점에서 본연구와 의미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효과크기가 큰

변인은 성격 특성에 탄력성 변인이다. 효과크기가 .41로 큰 효과크기로 분석되었

으며, 더불어 성격특성 중 희망변인의 효과크기가 .37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정

체감은 효과크기 .31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변인은 효과크기가 .30으로 양 변

인 모두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목표변인의 진로결정수준 역시 효과크

기 .26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근접맥락 부분에서는 진로장벽의 효

과크기가 -.25로 진로준비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

으며, 사회적지지와 부모지지의 효과크기가 각각 .26과 .26로 진로행동을 유발하

는 효과크기가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났다. 반면 이미진(2012)의 선행연구

에서는 부모지지가 효과크기 1.11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는데 이는 진로준비행

동과 부모지지간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 관

련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 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대학생이 청소년보다 부모지지의 영향을 덜 받는

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큰효과크기와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진로준비행동을 억제하는 변인도 있지만 행동을 유발

하는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된 변인중 성별의 경우 효과크기 .04를 나타냈고 비중복 백분위(U3)

의 경우 51.7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77%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을 나타낸다. 성별 변인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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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상충되는 결과 값들이 발생하여 최종 결과가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

구에서도 드러나는 결과 값으로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도 성별변인의 평균효과

크기가 .027로 상충되는 결과 값이 발생하여 효과크기가 작았음을 설명 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유

발을 위한 진로상담이나 서비스 제공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의 관계를 메타분석하고 분석

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상이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

인 결론으로 도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간 발간된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

행 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준비행동에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

탕으로 한 진로준비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주요구인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변인들의 효과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연구 문제를 효율적으로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진로장벽, 불안 변인이 진로준비행동을 억제하는 효과

크기를 가진 것을 보여주었으나, 이러한 억제 변인 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탄력성, 희망, 부모지지, 사회지지와 같은 유발변인이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을 주

는 효과크기가 더 크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진로준비행동

과 관련된 진로상담이나 진로서비스 제공시 적용 될 수 있는 지점이 많다는 점

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하위변인 통계치를 배제하고 변인의 전체 통계치만 나온 변인

들을 선정하였다. 때문에 심리적 독립 등 하위변인의 분석에서 의미가 있는 변인

들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변인에 대한 추가

메타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하위변인의 분석 통계치 중 의미가 있는 변인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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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시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물에 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대학생 시기가 진로 결정에 주요한 시기라는 점

을 바탕에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만을 연

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집단의 특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의 효과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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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Analysis Methods of Variable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k Yu Ri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er: Bo Young Choi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esults of domestic studies on a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For se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related variables, this study selected person inputs which is a

construct variabl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proximity context variable,

self-efficacy variable, goals variable, and self-concept variable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construct variables in career development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Researches included in the analysis are the published theses from 2000 to

2015. 150 studies among domestic studies that specifically analyz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ere included and 339 effect sizes

were used. R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size. This study

conducted funnel plot to confirm bias of the publication, and used correlation

coefficients as the conversion value of effect size for effect size analysis. The

effect size wa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Cohen(1988), and

calculated the non-overlapping percentile(U3) to complement an interpretation

of the effect size.

The summary of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tal 5 variables and 19 related variables have been extrac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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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son inputs and contextual influences to choice

behavior variable had the largest number of effect size, and gender, grade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ariable were analyzed to have the

highest effect size among related variables.

Secondly, among the whole variables, the self-efficacy variable showed

great effect size, and self-concept and goals variables showed medium effect

size. Also, the effect size of person inputs and contextual influences proximal

to choice behavior variable was inadequate by variables that showed static

effect and negative effect size on variables.

Thirdl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greatest effect size

among related variable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lasticity showed

great effect size as well. Also, hope, ego identity,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social support, and parent support were analyzed to be the medium

effect size that shows static effect, and career barrier was analyzed to be the

medium effect size that shows negative effect.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are variables that show negative effect as

career barrier among variables that mak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but there were also variables that made

positive effect a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lasticity, hope, social

support, and parent support, and it has been identified that influence of these

variables are hig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data that can comprehensively investigate results of domestic studi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be used as a base

data that provides direction for improv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areer counseling.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a-Analysis, S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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